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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인성 팀장 / 오은석 사원

담당부서 기술지원팀 TEL : 02-718-7900(代)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박무웅 이사장

폐기물 소각장에서 온실가스 360만톤 감축

배출권 할당대상 2만5천톤 기준 140개사 배출 대체

원유 3억ℓ 수입 대체 효과도 있어
‘2000cc 승용차 6백만대’ 동시 주유 가능량

가장 안전한 폐기물 처리시설, 최고 이상적인 자원회수시설

혐오 기피시설 탈피, 주민 편의시설 탈바꿈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사장 박무웅)에

따르면 2013년도 폐기물을 소각해서 얻어진

에너지를 온실가스 CO2로 환산 하였을 경우

360만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월 31일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 발표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소각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스팀과 전력, 온수 등으로 생산하여 지역

난방공사와 열병합발전소, 인근업체 등에

공급하여 동 업체들이 사용하는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원인인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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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소각장 전경

무엇보다도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이 할당받은 감축량을 달성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특히, 2013년도의 폐기물 소각장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원유대체효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자그마치 3억ℓ로, 이는 2000cc 승용차 600만대에 동시주유가

가능한 양이라고 한다.

이처럼 혐오 기피시설이었던 소각장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이상적 자원

회수시설로 변신하게 된 것은 단순소각

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기능을 접목하고자 부단한

노력과 기술개발을 시도한 결과라고 한다.

특히 폐기물 소각매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300억원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소각열 판매매출은 2009년 375억원에서

2013년 991억원대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이미 부가가치 측면에서 폐기물 소각업을

뛰어넘는 신재생에너지시설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5개년도

(`09~`13) 『소각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년 기준

전체 약 90%를 차지하는 38개사가 폐열을 『소각열에너지』로 전환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387만Gcal, 이용량은 312만Gcal로 『소각열에너지』의

이용율이 약 81%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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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들은 생산된『소각열에너지』를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인근업체 등에 공급함으로써 올린 경상이익이 5년간

164% 성장하는 등 소각처리로 얻는 전체 매출액 대비 『소각열에너지』

판매액은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들은 폐자원을 통해 생산한 『소각열에너지』로

“에너지 대체 효과”와 “소각열 판매 수익”이라는 이중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연간 3,429억의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생산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는 발판을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활용 육성 정책으로 재사용 재이용 재활용하고

완전히 버려진 가연성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소각장에서

다시금 이와 같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온실가스 감축과 원유 대체 등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혐오 기피시설인 소각장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적인 사업장 관리와 정기적인 정비·검사를 통한 악취 및 대기

오염물질들의 제거, 판매 후 남는 여유 스팀 인근주민 무상공급,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공존하는 시설로도 자리 잡고 있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박무웅 이사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환경

보전은 물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폐기물의 자원화가 시급하다”며

산업폐기물 소각업계가 더욱 이상적인 자원회수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각열에너지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 안정적인 열원 공급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무웅 이사장은 “정부의 물질재활용에 국한된 폐기물정책이 에너지

재활용시대를 함께 추구하는 자원순환사회정착으로 변화함에 따라 민간소각

시설들이 이상적 자원순환업종으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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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각업체 소각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현황

연 도

구 분
`09 `10 `11 `12 `13

`09대비`13

증감(율)

소각처리량

(만톤/년)
145 147 161 171 197

+52

(36%증가)

소각열생산량

(천Gcal/년)
2,827 3,011 3,255 3,714 3,865

+1,038

(37%증가)

소각열이용량

(천Gcal/년)
2,197 2,427 2,483 2,900 3,120

+923

(42%증가)

소각매출

(억원/년)
2,274 2,144 2,309 2,403 2,524

+250

(11%증가)

소각열매출

(억원/년)
375 485 647 810 991

+616

(164%증가)

소각처리 평균단가

(만원/톤)
15 13.3 14.5 14 13

-2

(13%하락)

소각열 평균단가

(천원/톤)
13.6 16.8 21.2 22.5 25.5

+11.9

(88%상승)

원유 대체

(억원/년)
1,162 1,486 1,977 2,418 2,438

+1,276

(110%증가)

온실가스 감축

(천tCO2/년)
2,591 2,759 2,983 3,403 3,542

+951

(37%증가)


